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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활동 보고
변화의 선도자, 길을 열다
사무실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던 라트렐 클리포드 우드는 사진 속에서 우연히 가족사의 중요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에는 1901년 헌법이 작성될 당시 앨라배마 대법원을 주재했던 맥클렐런 대법원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흑인들이 어쩔 수 없이 글을 읽는 법을 배울 수 없었던 상황과 그들이 비도덕적일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이 헌법은 흑인들의 투표권 박탈을 '정당화'하는 구절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또 그녀는 "제 고조 할아버지의 어머니를 빼앗아간 집안은 맥클렐런 가문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알고 있던 이야기가 아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트렐은 터스칼루사에 있는 스틸맨 대학에서 역사 전공자이자 2020학년도 졸업생 대표로 졸업했습니다. 스틸맨 대학은 미국장로교 소수인종 공동체를 육성하는 세 곳의 장로교 연계 학교/대학  중 하나이자 역사적인 흑인 대학(HBCU)입니다.
그녀는 비즈니스와 미술을 전공했지만, 학자이자 리더, 사회 정의 옹호자로서 역사와 그 실제 적용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스틸맨 대학에서 그녀는 대학의 지속 가능한 건강식 이니셔티브 태스크포스를 공동 설립하고 커뮤니티 가든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리더이자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졸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의회 흑인 코커스 재단'을 통해 워싱턴 D.C.로 갔습니다. 그리고 앨라배마주 제 7지구 의회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23년 라트렐은 빈곤에 시달리는 앨라배마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 정책을 추진하는 앨라배마 어라이즈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성원이 주도하는 이 단체에서 기아 정책 옹호자 직책을 맡았던 것입니다. 이로써 지적 탁월성 추구, 개인 역량 발전, 공동선에 대한 헌신이라는 '스틸맨 방식'을 세상에 진정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bookmark: _heading=h.gjdgxs]그녀는 교육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근로자의 권리, 형평성, 직장 내 웰빙을 증진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돌보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해와 함께 성숙해졌습니다.
라트렐과 같은 학생들에게 성공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미국장로교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의 목적입니다. 이 연례 헌금은 연금국의  재정 보조 프로그램과 소수인종 공동체를 육성하는 장로교 연계 학교와 대학에 고루 분배됩니다.
"저는 성탄의 기쁨 특별헌금이 회복적 정의를 지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라트렐은 말합니다. 
헌금에 기부하면 라트렐과 같은 미래의 리더를 위한 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성껏 헌금해 주십시오! 우리가 조금씩 보태면, 큰 힘이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가르치고 인도하는 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저희 모두를 정의와 평화에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살리기 위해 저희가 겸손히 당신과 함께  일할 때, 이러한 정의와 평화가 가능하리라 믿나이다.  아멘.
image1.jpeg




